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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state of antimicrobial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s from 320 pig and cattle 
carcass (160 pigs and 160 cattle) slaughtered in Busan from March 2008 to November 2009. Among 320 samples, 26 of 
Staphylococcus aureus were isolated from pigs (10.6%), cattle (5.6%). I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all the isolates were 
demonstrated susceptibility to oxacillin, cefoxitin, cephalothin, vancomycin, rifampin, and linezolid. But the isolates were showed 
resistance to antibiotics, i.e. penicillin (92.3%), gentamicin (76.9%), tetracycline (69.2%), erythromycin (65.4%), and cindamycin 
(61.5%), in order. In case of enterotoxin production, 7.7% of 2 strains produced enterotox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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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는 그람 양성 구균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의 피부에 상재

하는 정상세균이지만 적당한 환경조건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기회감염균이다. 황색 색소를 생산하고 

mannitol을 분해하며 혈액배지에서 용혈성을 나타낸다. 황색포

도상구균은 젖소에서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

으며, 병원성이 강하고 조직침습성이 높아 사람과 동물에 농가

진, 농양, 봉와직염 등의 피부감염증, 창상감염, 골수염, 경부

임파선염, 식중독, 폐렴, 패혈증 및 뇌수막염 등의 감염증을 일

으킨다고 알려져 있다4),15),27). 특히 이 균종에 의해서 생산되는 

장독소는 사람에서 구토, 설사 및 장염 등을 일으키는 주된 식

중독 원인체의 하나일 뿐 아니라 독성 쇼크성 증후군을 일으켜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6),7).  

식품유래 포도상구균성 식중독은 S. aureus에 의해 생산되

는 독소로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장염이

다. 지금까지 알려진 S. aureus의 장독소는 항원적 상이성에 

따라 A, B, C, D, E, G, H형 및  I형의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C형은 이화학적 성상에 따라 C1, C2, C3 등 3가지 이상의 

아형으로 나뉘어진다9),13). 이들 중 Staphylococcal enterotoxin 

A (SEA)는 포도상구균성 식중독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작용

하여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1),14). 이들 독소

들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은 상호간에 높은 상동성을 가지고 있

어 각 독소형을 검출하거나 감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

다5),7). 이들 독소 검출은 혈청학적 방법과 유전학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혈청학적 방법의 경우 충분한 양의 항원과 

anti-toxin antibody의 요구 및 교차반응과 같은 단점이 존재

하며, 기존의 유전학적 방법 역시 독소형을 검출하기 위하여 반

복된 수행을 해야 하는 등 단점이 있었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mPCR) 기법이 개발되었고, S. aureus의 장독소와 독성 쇼크

성 증후군 독소와 관련된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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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에 오염된 S. aureus로부터 생산되는 이들 독소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다수의 보고가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강 

등17)에 의하여 집합유에서 A형~D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사

된 적이 있고, 김 등19)이 유방염 유즙에서 B형과 D형을 검출 

보고한 바 있으며, 윤 등23)이 식육유래 S. aureus 19주 중 돼

지고기 유래 1주에서 C형을 검출 보고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PCR 기법을 이용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와 

돼지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에 대하여 약제감수

성,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검

출율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시험에 사용한 균 분리재료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

까지 부산지역 도축장에 출하된 소와 돼지의 도체표면에서 320

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들은 무균적으로 

채취한 후 4시간 이내에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균 분

리에 사용하였다. 

S. aureus의 분리 및 동정

S. aureus를 분리하기 위하여 채취한 도체 현탁액 1 mL를 

10% NaCl을 첨가한 tryptic soy broth (TSB, Merck) 9 mL에 

첨가하여 37℃에서 18시간 증균 배양하였다. 배양액 50 μL를 

Baird Parker medium (Merck)에 접종 후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직경 1.0~1.5 mm, black, shiny, convex 집락 

주위에 약 2~5 mm의 opaque region이 관찰되는 전형적인 

집락을 선택해서 blood agar에 접종 후 37℃, 24시간 배양하였고, 

β-hemolysis 현상이 일어나는 균을 brain heart infusion 

(BHI, Merck)에 접종하여 37℃, 18시간 배양함과 동시에 

coagulase test를 실시하여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황색포도상

구균으로 의심된 집락에 대하여 Vitek으로 검사 확인하였다. 

항균제 감수성시험 

항균제 감수성시험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

atory Standard (NCCLS)의 방법11)에 따라 sensi disc (BBL)를 

이용한 디스크 확산법으로 실시하였다. 3 mL BHI broth (Mer

ck)에 접종하여 37℃에서 18시간 배양한 시험 균액을 MacFarl

and No. 0.5 BaSO4 표준비색관과 같은 농도로 조정한 후 멸

균 면봉을 이용하여 Muller-Hinton agar (Merck)에 도말접종

한 후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감수성유무는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NCCLS)의 기

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사용한 디스크의 종류와 함량은 peni

cillin (P, 10U), oxacillin (OX, 1 μg), cefoxitin (FOX, 30 

μg), cephalothin (CF, 30 μg), vancomycin (VA, 30 μ

g), gentamicin (GM, 10 μg), erythromycin (E, 15μg), 

tetracycline (TE, 30 μg), ciprofloxacin (CIP, 5μg), cli

ndamycin (CC, 2 μg),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SXT, 23.75/1.25 μg), chloramphenicol (C, 30 μg), rif

ampin(RA, 5 μg), quinupristin/dalfopristin (SYN, 15 

μg), linezolid (LNZ, 30μg) 및 telithromycin (TEL, 15 

μg) 등 16종을 사용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DNA 추출

공시된 균주로부터 genomic DNA 추출은 이 등25)의 방법에 

따라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Promega, USA)

를 사용하였다. 

Oligonucleotide primer의 합성

PCR에 사용된 oligonucleotide primer의 염기서열, 증폭산

물의 크기 및 온도는 Table 1에서와 같이 clfA 등 7종을 

Bioneer (Korea)에 합성 의뢰하여 사용하였다.

PCR에 의한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clfA 검출을 위한 PCR은 Mason 등8)의 방법을 약간 수정 

보완하여 10× PCR buffer 2.5 μL, 10 mM dNTP 2.5 μL, 

template DNA 1 μL, 20 pM primer 각 1 μL, Taq 

polymerase (Enzynomics, Korea) 0.2 μL를 포함하여 최종량

이 25 μL가 되게 하였다. PCR은 94°C에서 5분간 

denaturation시킨 후, 94°C에서 20초, 55°C에서 40초, 72°C

에서 1분 조건으로 총 35 cycle을 수행한 다음 72°C에서 10분

간 extension시켰다.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소 관련 유전자의 검출

sea, sab, sec, sed, see 및 tst 유전자 검출을 위한 PCR은 

Becker 등3)의 방법을 약간 수정 보완하여 10× PCR buffer 

2.5 μL, 10 mM dNTP 2.5 μL, template DNA 1 μL, 20 

pM primer 각 1 μL, Taq polymerase (Enzynomics, Korea) 

0.2 μL를 포함하여 최종량이 25 μL가 되게 하였다. PCR은 

94°C에서 5분간 denaturation시킨 후, 94°C에서 1분, 55°C

에서 1분, 72°C에서 2분 조건으로 총 35 cycle을 수행한 다음 

72°C에서 10분간 extension시켰다.

 

증폭산물의 확인

PCR에 의해서 증폭된 산물은 이 등25)의 방법에 준하여 

loading buffer (30% glycerol, 50 mM EDTA, 0.025% 

bromophenol blue in 50 mM Tris․HCl, pH 8.5)와 2:1로 혼

합하여 2.0% agarose (Sigma, USA) gel상에 loading하고 

TBE buffer (40 mM Tris, 20 mM boric acid, 1 mM EDTA; 

Invitrogen) 하에서 120~140 volt로 약 1시간 동안 전기영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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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Agarose (Sigma, USA) gel을 0.5 μg/mL의 

ethidium bromide (Gibco, USA) 용액으로 염색시킨 후 UV 

transilluminator (Hoefer, USA)를 사용하여 DNA 산물을 

확인하였다. Marker로는 100 bp DNA Ladder (Promega,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S. aureus의 분리율

소와 돼지의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의 분리율

은 Table 2에서와 같이 총 320건 중 8.1% (26주) 이었다. 축종

별 분리율은 돼지에서 10.6% (17주/160건), 소는 5.6% (9주

/160건) 이었다.

항균제감수성시험

분리된 S. aureus 26주에 대한 감수성시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oxacillin, cefoxitin, cephalothin, vancomycin, rifampin, 

linezolid에 대하여 100%의 균주가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ciprof- 

loxacin과 quinupristin/dalfopristin에 대하여는 소유래 균주

의 경우 모두 감수성을 보였으나 돼지에서 1주가 내성을 나타

내었으며, 내성율은 penicillin (92.3%), gentamicin (76.9%), 

tetracycline (69.2%), erythromycin (65.4%), cindamycin 

(61.5%) 순이었다.

돼지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은 penicillin (94.1%), 

gentamicin (76.5%), tetracycline (70.6%), erythromycin 및 

clindamycin (64.7%) 등이었다. 소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

은 penicillin (88.9%), gentamicin (77.8%),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 (66.7%),  clindamycin (55.6%) 등이었다.

Table 1. Synthetic oligonucleotides used as primers for PCR

Target gene Sequence ( 5′- 3′) Size (bp) Tm (℃)  Reference

clfA
GCA AAA TCC AGC ACA ACA GGA AAC GA

CTT GAT CTC CAG CCA TAA TTG GTG G
638 55

Mason et al. 
(2001)

sea
CCT TTG GAA ACG GTT AAA ACG

TCT GAA CCT TCC CAT CAA AAA C
127 55

Becker et al. 
(1998)

seb
TCG CAT CAA ACT GAC AAA CG

GCA GGT ACT CTA TAA GTG CCT GC
477 55

Becker et al. 
(1998)

sec
CTC AAG AAC TAG ACA TAA AAG CTA GG

TCA AAA TCG GAT TAA CAT TAT CC
271 55

Becker et al. 
(1998)

sed
CTA GTT TGG TAA TAT CTC CTT TAA ACG

TTA ATG CTA TAT CTT ATA GGG TAA ACA TC
319 55

Becker et al. 
(1998)

see
CAG TAC CTA TAG ATA AAG TTA AAA CAA GC

TAA CTT ACC GTG GAC CCT TC
178 55

Becker et al. 
(1998)

tst
AAG CCC TTT GTT GCT TGC G

ATC GAA ATT TGG CCC ATA CTT T
445 55

Becker et al. 
(1998)

Table 2. Isolation rates of S. aureus isolates from pig and cattle carcass

Animal  Sample No. of samples tested No. of samples isolated (%)

              Pig 160         17 (10.6)

              Cattle 160         9 (5.6)

              Total 320        2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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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icrobial resistance of 26 S. aureus isolates from pig and cattle carcass

Antimicrobial agent
No. (%) of isolates with indicated antimicrobial resistance

     Pig (n=17) Cattle (n=9) Total (n=26)

Penicillin

Oxacillin

Cefoxitin      

Cephalothin

Vancomycin

Gentamicin

Erythromycin

Tetracycline

Ciprofloxacin

Clindamycin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Chloramphenicol

Rifampin

Quinupristin/Dalfopristin

Linezolid

Telithromycin

      16 (94.1)

      0

      0

      0

       0

      13 (76.5)

      11 (64.7)

      12 (70.6)

       1

      11 (64.7)

       8 (47.1)

       3 (17.6)

       0

       1

       0

       6 (35.3)

          8 (88.9)

         0

         0

         0

         0

          7 (77.8)

          6 (66.7)

          6 (66.7)

          0

          5 (55.6)

          3 (33.3)

          2 (22.2)

          0

          0

          0

          3 (33.3)

          17 (92.3)

           0

           0

           0

           0

          20 (76.9)

          17 (65.4)

          18 (69.2)

           1

          16 (61.5)

          11 (42.3)

           5 (19.2)

           0

           1

           0

           9 (34.6)

PCR의 특이성

분리된 S. aureus 26균주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한 다

음 S. aureus임을 확인하기 위하여clfA를 이용하여 PCR을 수

행한 결과 분리된 모든 균주에서 638 bp의 clfA 유전자 특이적

인 증폭산물이 나타났다 (Fig. 1).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검출

을 위하여 sea, sab, sec, sed, see 및 tst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그림 2에서와 같이 소와 돼지에서 분리된 S. 

aureus 각각 1균에서만 127 bp의 증폭산물인 장독소 A (7.7%)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다른 분리주에서는 장독소의 유전자와 관

련된 어떠한 증폭산물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식품유래 포도상구균성 식중독은 S. aureus에 의해 생산되

는 독소로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장염이

다. 지금까지 알려진 S. aureus의 장독소는 항원적 상이성에 

따라 A, B, C, D, E, G, H형 및  I형의 8종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 중 C형은 이화학적 성상에 따라 C1, C2, C3 등 3가지 

이상의 아형으로 나뉘어진다9),13). 이들 중 Staphylococcal 

enterotoxin A (SEA)는 포도상구균성 식중독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1),14). 이들 독소들을 검출하기 위한 PCR기법이 개발되어 S. 

aureus의 장독소와 독성 쇼크성 증후군 독소와 관련된 유전자

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16). 

식품 중에 오염된 S. aureus로부터 생산되는 이들 독소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다수의 보고가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강 

등17)에 의하여 집합유에서 A형~D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사

된 적이 있고, 김 등19)이 유방염 유즙에서 B형과 D형을 검출 

보고한 바 있으며, 윤 등22)이 식육유래 S. aureus 19주 중 돼

지고기 유래 1주에서 C형을 검출 보고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

된 PCR 기법을 이용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

와 돼지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에 대하여 약제감

수성,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검출율을 조사하였다. 

소와 돼지의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의 분리율

은 돼지에서 10.6% (17주/160건), 소는 5.6% (9주/160건) 이었

다.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S. aureus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소 유방염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정 등28)은 전체 유방

염 원인체 중 S. aureus가 13.6%라 하였고, 마 등20)은 16.5%

라고 하였다. 또한 손 등21)과 석 등22)은 각각 26.0%와 18.3%라

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보고들은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는 분리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들은 유방염 의심우 또는 유방염

에 이환된 젖소로부터 S. aureus를 분리 보고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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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bp     

638→

Fig. 1. PCR products amplified from S. aureus isolates using clfA primers. M; 100 bp DNA Ladder (Promega). lane 1~13; 

S. aureus, lane 14; E. coli.

      
bp

127 → 
   

   M  1  2  3   4   5   6

 

Fig. 2. Detection of enterotoxin gene from S. aureus isolates. M; 100 bp DNA Ladder (Promega). lane 1; SEA producer 

(S. aureus isolate from cattle carcass), 2; SEA producer (S. aureus isolate from pigs carcass), lane 3~6; 

Non-toxin producer.

 

항생제는 각종 세균성 감염증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뿐

만 아니라 가축에서 발육촉진을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약제내성균이 선택적으로 증가하여 세균

성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약

제내성기전은 염색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주

로 R plasmid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R plasmid는 항균제

에 대한 내성을 발현시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장내세균뿐

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그람음성 간균에서 높은 빈도로 분리되

고 있으며, 이는 장내에서 접합을 통하여 동종 또는 이종 세균

간에 전달되어 내성균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4).

분리균주에 대한 항균제 내성결과를 보면 penicillin (92.3%), 

gentamicin (76.9%), tetracycline (69.2%), erythromycin 

(65.4%), cindamycin (61.5%) 순이었으며, 축종별로 살펴 

보면 돼지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은 penicillin (94.1%), 

gentamicin (76.5%), tetracycline (70.6%), erythromycin 및 

clindamycin (64.7%) 등이었다. 소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

은 penicillin (88.9%), gentamicin (77.8%),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 (66.7%),  clindamycin (55.6%) 등이었다. 김 등
18)은 관절염 또는 피부 화농부위의 닭과 한우로부터 S. aureus

를 분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닭에서 분리된 S. aureus의 항균제 

내성율은 tetracycline (72.0%), penicillin (58.0%), gentamicin 

(22.0%) 등이라고 하였고, 한우에서 분리된 S. aureus의 항균

제 내성율은 penicillin (100%), tetracycline (76.0%) 등이라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

교해 보면, tetracycline 내성율은 비슷하였고, penicillin과 

gentamicin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축종별로 항

생제 내성율 차이는 균분리 시료의 차이와 축종별로 자주 사용

되는 항균제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항균제 내성율도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리된 S. aureus로부터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

소의 검출을 위하여 sea, sab, sec, sed, see 및 tst를 이용하

여 PCR을 수행한 결과 소와 돼지에서 분리된 유래 각각 1균주

에서만 127 bp의 증폭산물인 장독소 A (SEA) 유전자가 검출되

었고, 다른 분리주에서는 장독소와 관련된 어떠한 증폭산물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까지 다양한 식품유래의 S. aureus에 의해 생산되는 장

독소 및 독성 쇼크성 증후군 독소의 독소형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독소형 분석의 결과는 지리학적 분포 및 숙주동물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7년 프랑스의 Rosec 등12)은 시

판되고 있는 식품에서 조사한 결과, 생유로 만든 치즈가 주된 

오염원이었으며, 총 230주의 S. aureus 분리주 중 30.5%가 하

나 이상의 장독소를 생산하였고, SEC형이 가장 우세한 독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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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고하였다. 브라질의 Ayulo 등2)은 생선류 및 해산물로부

터 분리한 S. aureus 109주 중 9주 (8.3%)만이 장독소를 생산

하였으며, 이중 SEA가 가장 우세한 독소형임을 보고하였다. 또

한 자이레의 Mathieu 등10)은 S. aureus 53주 중 13주 (25.0%)

가 장독소를 생산하였으며, SEA가 가장 우세한 독소형임을 보

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enterotoxin 생성능을 살펴보면 1990년 

강 등17)이 집합유로부터 분리한 S. aureus 133주 중 SEC를 생

산하는 균주가 48.9%, SED 15%, SEA 5.3%라고 보고하였다. 

임26)은 젖소 유방염 유래 S. aureus의 enterotoxin 생산능 조

사에서 SEA 17.5%, SEC 0.6%라고 보고하였으며, 김 등17)은 

젖소 유방염유로부터 분리한 S. aureus 16주 중 56.3%가 SED

를 생산하였고, 그 중 2주는 SEB도 동시에 생산하였다고 하였

다. 또한 윤 등23)은 식육유래의 S. aureus로부터 생산되는 장

독소의 독소형을 조사한 결과 19주 중 돼지고기 유래의 1주 

(5.3%)만이 SEC를 검출 보고한 바 있다. 위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분리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독소를 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차이는 가검시료, 시기, 지역 및 독소형 분석방법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국내에

서 분리한 S. aureus의 독소형은 주로 SEC로서, 많은 연구자

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에서 식육이 주

된 전염원이 아니며, 식육유래 식중독의 발생이 SEA보다는 

SEC에 기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다수의 보고에 의면 S. aureus에 의한 식

중독에서 SEA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육은 많은 병원성 혹은 독소원성 세균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S. aureus와 같이 소비되기 전에 식육내에서 

성장하여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병원체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

한 감염의 수단일 수 있다. 최근 사람에서 문제시 되는 식중독 

원인균 중 S. aureus가 생산하는 장독소는 주요한 원인물질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S. 

aureus 분리균주 수가 다소 적기는 하지만 도체표면에서 SEA

가 검출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도 식육유래 S. aureus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최근 사람에서 문제시 되는 식중독 원인균 중 S. aureus가 

생산하는 장독소는 주요한 원인물질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PCR 기법을 이용하여 2008

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와 돼지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

한 S. aureus에 대하여 약제감수성, 장독소 및 독소 쇼크성 증

후군 독소의 검출율을 조사하였다. 

소와 돼지의 도체표면으로부터 분리한 S. aureus의 분리율은 

돼지에서 10.6% (17주/160건), 소는 5.6% (9주/160건) 이었다.

돼지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은 penicillin (94.1%), 

gentamicin (76.5%), tetracycline (70.6%), erythromycin 및 

clindamycin (64.7%) 등이었다. 소유래 균주의 항균제 내성율

은 penicillin (88.9%), gentamicin (77.8%),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 (66.7%),  clindamycin (55.6%) 등이었다. 

분리된 S. aureus 26균주로부터 S. aureus임을 확인하기 위

하여clfA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분리된 모든 균주에

서 638 bp의 clfA 유전자 특이적인 증폭산물이 나타났고, 장독

소 및 독소 쇼크성 증후군 독소의 검출을 위하여 sea, sab, 

sec, sed, see 및 tst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소와 돼

지에서 분리된 S. aureus 각각 1주에서만 127 bp의 증폭산물

인 장독소 A (7.7%)가 검출되었고, 다른 분리주에서는 장독소

의 유전자와 관련된 어떠한 증폭산물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의 도체표면에서 분리된 S. aureus 분리균주 수

가 다소 적기는 하지만  SEA 유전자가 검출됨으로써 향후 국

내에서도 식육유래 S. aureus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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